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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사상 최고치"…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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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지난 3월  열린 GTC2024에서 신형 AI 슈퍼칩 'GB20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을 소

개하고 있다. (사진=엔비디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

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AI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79%(1500원) 오른 8만5400원, SK하이닉스는

3.02%(1만500원) 상승한 35만80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의 주가 강세는 엔비디아의 잇단 수주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2.6% 오른 186.58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

5420억달러(약 6400조원)로, 미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4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랠리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에 따른 대형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전날 미국의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CoreWeave)는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과 최대 142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다.

엔비디아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통

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고성능 AI 칩의 수요 증가세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I 서버용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

모리(HBM)의 수요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4세대 HBM) 및 HBM3E(5세대)를 독점적으로 공급 중이며, 내년에는 HBM4(6세대) 양산

전환으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자체 개발한 HBM4 제품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 간 HBM 시장 점유율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는 단순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

장의 신호"라며 "하반기에도 두 회사의 AI 서버용 메모리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 역시 반도체 업종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주가는 유동성의 전년 대비 증감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으며, 향후 유동성이 증가세를 이

어갈 경우 오는 4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재 1.2배에서 1.5배로 회복될 수 있으

며, 내년 예상치 기준 주당순자산(BPS)을 적용한 목표주가는 10만6000원"이라며 "여기에 경기 회복이 동반될 경우, 과거 고

점 PBR인 2.0배 적용 시 최대 14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2분기부터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이 12단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HBM4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력 거래선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매수 후 보

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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